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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구조모형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and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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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형을 구

축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도 소재의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355명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AMOS 24.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구조회귀모델의 적합

도 지수는 수용기준을 충족하였다(χ2/df=2.89, SRMR=.04, RMSEA=.07, CFI=.96, TLI=.95). 연구결과, 첫째,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

과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 중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대

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주요어 : 대학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취업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stablish a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department satisfaction, and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5 college students aged 18 years or older 
in G-do,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24.0/AMOS 24.0 program. The fit index of 
th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met the acceptance criteria (χ2/df=2.89, SRMR=.04, RMSEA=.07, CFI=.96, 
TLI=.95).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directly affect job stress.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directly affect 
department satisfaction. Thir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job stress 
through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two variables influencing job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greater relative influence on job preparing str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increas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which has been found to 
affect job stress in order to reduce job preparing stress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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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경제적인 독립과 직업선택을 준비하

는 기간으로 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와 선택의 순

간을 거치며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이 시기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여 준비

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업

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삶의 주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2].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

할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생

애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3].

우리나라 청년실업율은 2017년 10.3%, 2018년 10.1%,

2019년 10.6%, 2020년 10.1%, 2021년 9.4%로 높은 실정

이다[4]. 청년실업률은 만 15세 ∼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청년실업률의 증가

는 대학 졸업생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취업과 성적에 맞추어 대학에 진학

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

생들은 입학 후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경험하며, 본인

의 취업에 관한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6]. 이는 대학의 중도탈락률 증가와 졸업 후 직업

선택과 전공 관련 직무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

게 되고[7],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신

입생 때부터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8].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부조화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 등의 정서적 감

정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하였다[9]. 취업스트레스는 졸

업을 앞둔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장기적인 스트레스

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자신의 적

성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학과와 전공을 선택하여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나면 더욱 높게 나타나게 된다 [11].

학과 및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학업

에 열중할 수 있어 전공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어 취업

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12]. 또한 학과 및 전공

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상승되면 취업스트레스를 낮

출 수 있게 된다[11, 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신념이나 유능감

을 의미한다[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와 관련된 장애물을 낮게 지각하고, 진로 탐색이나

진로 결정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게 된다[15].

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진로를 탐색

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회피하려는 경향과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

준이 높은 대학생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알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1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적절히 대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학과만족도는 개인이 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

와 비교해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학과가 미래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기대와일치한

다면 학과만족도는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19]. 대학생들

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취업문제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취업스트레스가 심리적 기저에 작용하고 있다

고 하였으며, 취업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학과만족도

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 또한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확인되었으며, 학과만족도가 높을

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

구에서 진로관련 정보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신감과

신념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전공과 학과에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였다[22].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과 학과만족도와의 구조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3, 2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대학생은 진로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

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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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자기효능감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학과

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

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와 취

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대처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취업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

는 구조모형 연구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원인변인으

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취업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직

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

해 취업스트레스에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림 1. 연구모델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G지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생을 대

상으로 380명을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필요

로 하는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이견이있으나, 일반적으로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기준으로 적당한 표본

크기는 150∼200명이다[25]. 이에 탈락율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응

답이 미비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355부를 최종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

되는 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

수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

해 사전 설명을 한 후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동의를 하였더라도 언제든

지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전산처리 후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특

성 3문항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6문항, 학과만족도

21문항, 취업스트레스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

든 측정도구는 원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

완하여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측정하였다.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어진 진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진

로와 관련된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 혹

은 자신감을 의미한다[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도구는

Taylor와 Betz[14]가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검사 단축형을 이기학과 이학주[26]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타당화 시킨 도구를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자기평가 7문항, 직업정보 5문항, 미래계획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목표설정 4문항으로 총 26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이기학과 이학주

{26]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자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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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6, 직업정보 .68, 미래계획 .79, 문제해결 .70, 목표

설정 .75 였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83, 직업정보

.71, 미래계획 .74, 문제해결 .69, 목표설정 .70으로 나타

났다.

2) 학과만족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

의 산물을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김계현, 하혜숙[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관계만족 5문항,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6문항, 학교

만족 3문항으로 총 21문항을 5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

하였다. 김계현과 하혜숙[1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전공학문관심과 만족 .89, 학과인식만

족 .89, 학교인식만족 .87, 교수-학생 관계만족 .76, 전공

교과만족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과만족도 문항의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관계만족 .74, 일반만족

.86, 인식만족 .73, 학교만족 .71로 나타났다.

3) 취업스트레스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27],

황성원[28], 강유리[29]가 제작한 도구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성격스트레스 6문항, 학업스트레

스 4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 4문항으로 총 14문항을 5

점 Likert형 척도로 사용하였다. 강유리[29]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성격스트레스 .84, 가족

환경스트레스 .87, 학업스트레스 .79, 학교환경스트레스

.78, 취업불안스트레스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는 성격스트레스 .90, 학업스트레

스 .85, 학교환경스트레스 .84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4.0 for Windows와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

관성을 측정하고자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구하였으며, 연

구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

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의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델을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통

계적 검정모델로 설정하였다.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

수들은 지표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선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자기평가,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목표설정을 지

표변수로 설정하였고, 학과만족도의 경우 관계만족, 일

반만족, 인식만족, 학교만족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고,

취업스트레스의 경우 성격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학

교환경스트레스를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모델부합도

는 부합도 지수 /df, RMSEA, SRMR, CFI, TLI를 통

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모델하의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 역시 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그림 2. 통계적 모델
Figure 2. Statistical model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의 특징을 보면 전문대학 174명

(49.0%), 4년제 대학교 181명(51.0%)으로 나타났다. 전

문대학은 1학년 93명(26.2%), 2학년 81명(22.8%)이였으

며, 4년제 대학교는 1학년 79명(22.3%), 2학년 102명

(28.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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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간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p<.05)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측정변인 간의 상

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3.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1)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조회귀모델의 모델

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

가능성 확인절차[30, 31]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추정결과는

표 2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모

든 부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나타남

에 따라 측정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Model
NP

AR
DF

CM

IN
TLI

SR

MR
CFI

RMSEA

(.07)
LO9

0
HI90

Measured

model
27 51

147.

55
.95 .04 .96 .06 .08

표 2. 모형 적합도 비교
Table 2. Measured of model fit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r=.-37, p<.05)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둘째,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 간의 상관계수(r=.-38, p<.05)

역시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학과만족도 간의 상관계수(r=.62, p<.05)는 정적상관

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

수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0.5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SA 1

2. JI .760* 1

3. FP .775* .707* 1

4. PS .794* .701* .675* 1

5. GS .763* .758* .744* .690* 1

6. RS .426* .402* .371* .373* .435* 1

7. GA .486* .324* .434* .410* .429* .537* 1

8. RS .476* .373* .454* .414* .446* .519* .715* 1

9. SA .430* .356* .406* .420* .410* .560* .626* .604* 1

10. PS -.191* -.118* -.251* -.167* -.215* -.124* -.193* -.137* -.173* 1

11. AS -.310* -.253* -.298* -.274* -.290* -.216* -.331* -.196* -.173* .557* 1

12. SES -.286* -.229* -.306* -.247* -.296* -.345* -.272* -.247* -.329* .654* .618* 1
Note. *p<.05

SA = Self Assessment

JI = Job Information

FP = Future Plan

PS = Problem Solving

GS = Goal Setting

RS = Relationship Satisfaction

GS =General Satisfaction

RS = Recognition Satisfaction

SA =School Satisfaction

PS = Personality Stress

AS = Academic Stress

SES = School Environment Stress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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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검토한 결과, -.37～.62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80이상이

면 잠재변수 간에 다른 요인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인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잠

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80이상인 것이 없으므로 변별

적 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

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

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를 추정하였다.

4.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및 모수치 추정

1)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검증 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

우도추정방법을 통해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NPAR DF CMIN TLI SRMR CFI

RMSEA

(.07)

LO90 HI90

structural

model
27 51 147.55 .95 .04 .96 .06 .08

표 3.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지수
Table 3. Research structural model

2)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 결과

통계적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그림 4과 같이 구조회귀모델하의 모수치들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그림 4. 구조회귀모델
Figure 4. The results of structural model

Variables
Non-stand
ardized
coefficient

S.E C.R p
standardiza
tion factor

CDS→ JPS -.30 .11 -2.76* .006 -.21

DS → JPS -.33 .10 -3.17* .002 -.25

CDS → DS .68 .07 10.24* .000 .62

Note. *p<.05

C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PS : Job Preparing stress
DS : Department Satisfaction

표 4. 구조회귀모델의 직접효과 및 각 요인별 변량
Table 4. Parameter estimates of model

그림 3. 측정모델
Figure 3. Measur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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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간접 효과 분해효과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총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직․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로계수가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21, p<.05), 학과만족도(β

=-.25, p<.05)는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 두 변인 모

두 취업스트레스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것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

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 중 학과만족도가 취업

스트레스에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β=.62, p<.05)이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은 학과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

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업

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ogene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CDS→ JPS -.21*

DS → JPS -.25*

CDS → DS→ JPS .62*

CDS → DS→ JPS -,22*

Note. *p<.05

CDS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PS : Job Preparing stress
DS : Department Satisfaction

표 5.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 분해효과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variables

Ⅳ.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였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취업스

트레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서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아교육전공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나타났다[11, 32, 3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4-36].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공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면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입학할 때부터

취업할 수 있는 전공분야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자신

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깊이 있는 공부와 준비가

이루어지고 나면 자신이 결정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통

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선택한 목표에 대한 스스

로의 평가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이 높아지고 취업스트레스도 낮아질 것이다.

둘째,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와 취업스트

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과만족도와 취업

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갖는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학과만족도는

대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과 진로준비에 큰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37-39].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만족

도가 낮을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대학생

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 등 각종 심리적인 문제가 야

기될 수도 있어 학과나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저해되고

개인의 손실 등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39].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성

적 저조, 대학생활부적응으로 인한 불안과 신경증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의 면학 분위기

저해와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40]. 학

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학과를 선택할 때 개

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 한 후에는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전

공기반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공 및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상승시키고 취업에 대한 폭넓은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공 및 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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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진다면 학과만족도가 향상되

어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된

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41-43].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명확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학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4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심리·내적인 변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

였으며[45], 학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를 자신 있게

후회 없이 결정하기 위하여 전공 및 학과에 관심을 갖

고, 다양한 분야에 따른 취업 준비 및 방법에 필요한

내용 등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

색할 수 있는 자신감이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46]. 학교에서는 취업지도를 할 때 학생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며, 진로와 관

련된 다양한 문제해결 및 목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정

보를 제공하며, 취업 시 직업인으로서의 자신감을 높여

주어야 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되고 학과생

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증진되면서

학과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진로

를 먼저 결정하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전공만

족도는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

과과 맥락을 같이 한다[47].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

업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

공 및 학과만족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42, 48], 학과만

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38, 49]와 취

업 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본 연구[32,

5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취업스트레스와

의 관계를 본 연구[11, 47, 50]등이 있어 자신의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전공만족

도는 높고 취업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

를 뒷받침 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이 높은 학생은 전공 및 학과만족도가 높고, 취업스

트레스는 낮으며,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과만

족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

한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

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

으로 설정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

록 직업정보와 미래계획, 문제해결, 목표설정을 위한 학

교 및 학과차원의 정규적인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과만족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학과에서는 교수-학생 간 주

기적인 간담회와 상담을 통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학생활에서의

불만족이나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마련되어 운영되면서 학과만족

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년별 단계적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

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과만족도를 높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중

심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성격스

트레스, 학업스트레스와 학교환경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G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를 취업스트레스의 원인변인으

로 설정하여, 변인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최종적으로

취업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는 구

조모형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는 취업스트

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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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과만족도를 통해 취

업스트레스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 직․간접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과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대적인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고,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취

업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과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

는 학교와 학과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비교과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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